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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  2025. 12. 8.

수    신  수신처 참조

참    조  

제    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주장 관련 의료기기업체 대응 현황 공유 및 협조 요청의 건  

       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       2.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(‘25.10.2.) 등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

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등 의료법의 이원적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부적절한 주장을 펼치고 

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곡해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

있는 해당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,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

구 주장 관련 경위와 근거 제시 요청 공문【붙임 참조】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.

        3. 이에 한 업체에서는 기자회견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당사와 무관

하다고 회신해온바, 일부 업체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동의하지도 않은 업체까지 끌어들여 사

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

니다.

        4.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, 이를 동조하는 업체들의 

행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.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, 우

리협회가 진행한 상기 대응 현황을 귀 회와 공유하오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

다.

        5. 또한,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저지를 위한 노력에 귀 회에서 

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.        

#붙임 : 1. 관련 공문 및 붙임문서 각 1부.

        2. 한특위 보도자료 1부. 끝.

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#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

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

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


